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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의 성공 경영인들이 갖고 있는 다섯 가지 능력 18-12-31

도교 (東京)에 들릴 때마다 저는 책을 몇권 사옵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좋은 책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책은 시라가다 도시로 (白가다敏郞)저  제목은 “일을 하는 다섯 가지 기초능력”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자문의 대가로 활약하고 있는 시로가다씨는 사업의 경영에 성공하는 사람은 필히 다섯 가지의 기초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의 능력이란 1) 듣는 능력, 2) 생각하는 능력, 3) 말하는 능력, 4) 쓰는 능력, 그리고 5) 시간관리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1) 듣는 능력
잘 듣는 능력을 기르려면 우선 집중 스윗치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심 호흡을 한다든가  아니면 두 손을 꽉 쥔다든가하여 “이제부터 나는 듣는 일에 집중한다”는 신호를 자신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끄든지 진동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서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집중력을 총 동원하는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신호를 자신과 대화의 상대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다음의 세 가지 행동을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1)  상대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말을 하지말라. 2)  상대의 말을 차단하지 말라. 3) 상대의 오류를 지적하지 말라. 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에 몸 전체를 말하는 상대에게 향하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물론이고  배을 그에게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왕 그의 말에 집중을 하려면 의자를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즉 듣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수윗치를 키고 그에게 가까이 닥아가서 몸 전체를 그에게 향하면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듣겠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중요한 부분을 몇 마디씩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는 말을 듣고 “네, 어려우시군요.” 같은 말로 응수를 하면 집중해서 듣는 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 (Dale Carnegie)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듣기를 잘 하면 인생의 80%는 성공한다.”
2) 생각하는 능력
“왜” 노트를 사용할 것을 저자는 제안했습니다. 노트의 페이지위에 주제를 한 개씩 적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되는 제품에 하자가 너무 많다.”는 주제를 왜 노트에 적어 놓고  가정을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동료나 전문가와 하나 하나 토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야기된 이유를 찾아 내서 해결 방법을 분석할 때 방법 마다 장단점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과 분석하는 사고력을 기르면 북잡한 문제도 점점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 말하는 능력
말의 내용만으로는 의사의 38%밖에 전달이 안된다는 사실은 모든 행동과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의사 소통은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 (非言語) 방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비언어 방법이란  말의 억양, 얼굴 표정, 몸짓을 말합니다. 사업 관계에 있는 상대나 부부 또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말로만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면 거의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조와 억양에 애정도 동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 쏘련이 대한 항공의 항공기를 격추시켰을 때 쏘련의 만행을 비난하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얼굴 모습은 매우 성이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연인끼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얼굴 표정과 눈 빛으로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이겠지요.  

4) 쓰는 능력
글로 써서 의사를 전달하려면 다음의 세 단계를 밟으라고 제안했습니다.1)  글로 가장 전달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 2) 문장의 구성을 통하여 가장 전달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한다. 3) 쓴 문장을 검토하여 가장 간단하게 수정한다. 이 세 가지가 글을 잘 쓰는 요령이라고 했습니다. 

5) 시간 관리 능력
매일 할일을 조목 조목 수첩이나 전자수첩에 기록하여 중요순위를 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가능하면 30분 단위로 할일을 적는 것이 좋으나 최소한 사간당으로 할일을 적어 놓고 중요순위를 따라 실천을 하면 시간관리를 잘 하게됩니다. 제가 전에도 강의와 방송으로 시간 관리에 관하여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에 반드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업은 A로 하고 B나 C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대로 실천하는 관행을 기르라고 시간 관리의 전문가들이 제언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B나 C가 오늘의 A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능력을 제한된 시간에 극히 피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중요성에 애청자들 께서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끝
